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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993년 5월 19 . 20일 양일간에 쉰 ε 서울대학 동이문화연그소 
의 〕멍 ~t 뮤듀 비교신화학 국게학술다회에서 논익된 10편의 논문을 차려1 에 
따리 팔자의 소감을 적어 보기로 한다. 
상화연구의 방법은 대충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본디. 즉. 히나는 산 
화가 지닌 원초의식을 충심으로 그것띄 보편성윤 추구히는 방t셈이고， 
다른 하나는 두- 나려 이상의 비교산화를 통하여 그것들이 지닌 득수성 
이나 전파과정을 통한 튿스영갚 추구하는 방볍이 그것이다. 그라나 신 
화연구에는 위의 브편 성과 투우수성은 서로 분리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
회에서 발표된 10편의 논눈 은 보편성의 추구가 대충 6편， 특수생의 추 
구il 4편이 이투어졌다고 생각된다. 
H 
金행펴교수(대만 ~zjε大 )의 r ì[il힘권省、 /1딘、二핏U J은 f;~껴긴t휠海 . )핀젖겸1ft 13 • 
쯤父追 티 등에 내포된 싱화의 의식이 民談으도 겨l 승되표， 나아가서는 
그 신화의 의식이 역사를 비풋한 전반 생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산화의 
본점적 구 I영을 잘핀 글이디， 
• 담麗7::. 병폐교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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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;靖華교수(종국 人民大)의 「中國神폐의 :ι~ítl[~ ..J는 중국신화가 서 양 
의 것이l 비해 복잡성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하띠， 중국산화가 屆原에 
이르러 그의 댐j遊天下에서 얻어진 신화의 처1 힘을 통해 특히 그의 ‘天
間’에서 신화로 체계화 · 역사화 · 예술화 등 文雅化허-게 되었다는 댄原 
의 공헌을 강조한 것으로， 하나의 역사적 측면에 입각된 본진론적 추 
구를 취하고 있다. 
樂薰둡교수(중국 ~[t京大)의 「디 1國핏水배1訊」는 大띔V감水플 중심으로 
기타 기독교 성경의 노아供水등과 견주아 노아파水의 칭벨의식괴는 달 
리， 중국 싸水神話의 특정을 백성을 편안케 힌다는 安民의식으로 이루 
어졌음을 전제로， 역대의 생太示， 李太白 등 文人뜰으1 싸水피매EiR에 투-영 
된 칭송을 통하여 중국의 民族5명으로 마무리지었다. 이는 신화의 기본 
이 지닌 윈형을 통한 보편성의 추출이 아니라， 하나의 민족주의적 추 
구 방법 의 하나라고 생 각된다. 
셋U김E듣환교수(한국 잦花大)의 「山싸經의 不死神찮 · 體系」는 '[11海經」
에 삽입된 神↑1[1 譯을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구분하려는 중국 중삼적 
연구를 지양하여 이를 기\핏神닮로 규정하고， 마무리에서 孫作雲등 중 
국한지뜰이 山海經을 東떳系古들블로 규정한 것을 틀어 재음미를 요청해 
놓은 것이 鄭교수에 의해 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. 
揚→介교수(중국 北京大)의 「綠띔中의 감IJ W:神話」는 중국 역시상 신 
화는 중국의 정치 · 사회 · 총교 · 사상의 발달과정윷 통해 생성된 것을 
밝히 고， 특히 본콘의 주제 인 따造神닮는 서 양의 것파는 달리 중국의 
드는體論이 부착됨을 힘입어 뒤늦게 二三國f런代의 ‘햄낀j 聞天j멘’ 신화에 이 
르러 정제된 創w:神話가 정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. 
대충 중국 創世神폐의 특정은 뿔王이 언급된 정치적 신화라는 것이 
고， 특히 j됩易파 光쫓의 ?f갑哲→學 구조의 이론파 부합된 것은 서양 희 
합의 創造神話와 구분되는 특칭을 지닌다고 언급한 것은 동서 創造神
닮의 비교의 하나가 된다고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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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처l 적으로 볼 때， 迎一介교수는 그의 전공이 중국철학에 있으니만 
람 신화의 해석볍도 신화의 원초적 접근과는 달리 하나의 우주칠학적 
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다. 
王孝薦교수(일본 西南學院大)의 「패王당의 原相 ‘폈勝’」은 i꾀王바의 
原相을 위해 푼 냈~勝의 문제로 종패부터 있았던 빠勝의 새이픔 · 니땀 
이름 · 악세사리 등을 중심으로 여러 둔현적 고증을 늘어 西王母의 세J 
많R'J 악서l사리로 결콘을 내린 글이다 
리프틴 교수(러시아 파학원)의 「射 F] 페1압 比較U꺼究」는 대만 1þ뿔앉 
신화를 중심으로 시간괴 공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독밀의 Evkes와 
f可廷〕댐의 연구와 더 추가된 자료를 원용， 그 내용은 射더마halU 까 감1 ft 
:東아시아에서 발생되고， 이후 여러 민족에 의해 대만 • 바율띤 · 인 .'.-c_ 너1 
시아 빛 太平洋의 도서 지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마무리된， 맏하자댄 산 
화에 대한 일종의 전파론적 연구에 속한다고 팔 수 있다-
랜펴江교수(챔國大)의 Î ;rz來者 설화의 소설적 변용」은 주←딛 한국 · 
중국 ·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夜來者 설화의 기본작 la꾀브 룹 사1 가 
지， 즉 ‘밤에 女人에게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찾아와 꽁침한디는 것’， 
‘남자의 정체를 탐색 · 확인하는 것’， ‘출생과 관련하여 소생한다는 것’ 
등의 융통성있는 구조딘이j 다양한 풍토에 따라 전개되는 주제 · 전개 
등의 변용의 소설화릎 증심으로 夜來者 설화의 단일한 原初따의 추출 
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마무리지었다. 
그러나 강평자의 생각으보는 푼헌이 기왕 한국 • 중국 · 일본 등 東北
아시아의 것이 망라되었으나만콤 이들의 민족문화적 특정을 추출하는 
비교설화의 방법은 없을끼 하는 생각이다. 
f늠 U ￥t彦교수(일본 學習院大)의 ïGeorges Dumégil 악 ~fì 究 01] 비추어 
본 스카타이 · 韓半島 및 1=1 -4ι마n판의 !網係」는 프랑스의 비교산화의 개 
칙자 뒤매질이 일찍이 그의 印[았語族의 전통적 사고체제에 의해 비교 
신화의 많은 업적을 이루게 한 방법을 적용하여， 이란 유옥민의 한 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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二三많l史記 · 二國遺일본의 u1 ;K 한국 중심으로 스키타이를 
E브 
"'" 
확대 東아시아로 비교산화콜 하여 자료로 으
 
급드 
。필 · 古事記 · 미木펀記 
z --, 표'- 7:'1 , " 두가지 지난 근원적으로 비교신화학이 東아시아의 것은 한 
것 。1 조: /‘λ '----'‘ ←「풀이할 아울러 
E츠스 λ"l_~ , 。 근 보편성과 민족상징적 원형상징적 
본다. 지난다고 으로 중요한 의의블 














。신화를 ‘국조선화’ · ‘무속신화’ · ‘영웅-신화’ 의 




















보아진다. 특수성의 방볍이랴고 
BJ l?l 01 
。 èl - I 비교신화의 
m 














5 증-국 · 일본 아니라， 한국뿐만 체계’에 의해 기능 서1 ‘印|歐語族의 
화자의 껴1 풀이에 한국·중국·일본 기원파 구조의 北이-시아의 
속적인 연구와 가급적이면 
신화적 





















물결이 튀기졌다 ~1. 일본으로까지 끝내는 아니리 
생각되기 때문이다. 
뿐만 수용되고， 에도 
고 
